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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에서 천대받던 실패작이 하루 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거

위로탈바꿈한발명이있다. 그것은바로실리퍼티완구다.

미국 제너럴일렉트릭사의연구팀에서 탄성고무를대체할 값싼

재료를 개발하라는 업무가 주어졌다. 당시 탄성고무는 지프와 항

공기의 타이어, 가스마스크 등 중요 군수용품에 사용되고 있었는

데 가격이 너무 비싸 문제가 되었다. 그 결과 라이트는 붕산과 규

소의 화학물질인 실리퍼티를 만들어냈다. 이 물질은 액체처럼 흘

러내리는 성질을 지녔으며, 탄력성이 매우 뛰어나서 공 모양일 때

는 높이 튀어 올랐다. 그러나 처음에는 실용화에 실패하여 아무도

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을 피터 허드슨이 완구로 개발, 엄청난 재산

을 모으게 되었다. 그로부터 몇 년 후, 과학자들은 실리퍼티에서

환상의물질실리콘을뽑아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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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리퍼티

컴컴한 동굴 속에 거꾸로 매달려 음산한 소리를 내는 흡혈박

쥐. 이 박쥐를 이용하여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

법이 개발되었다고 한다. 현재 미국의 제약회사인 메르크사 연구

소의과학자들이발명의주인공들이다.

박쥐에 물리면 쉽게 피가 멈추지 않는데 이것은 박쥐의 침 때

문이다. 이 침에서 추출해낸 물질이 현재 심장마비의 치료제보다

2배나빠른속도로 막힌동맥을열어줄 수있다는것이다. 침의여

러 성분 중에서 필요한 단백질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, 직접 침을

흘리는 박쥐에게서 이런 단백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

유전부호를 배양세포 속에 넣어서 응혈을 막는 약을 생산하는 방

법이다. 그렇기 때문에 박쥐의 단백질이 역반응을 일으킬 염려도

없다.

심장마비치료흡혈박쥐

심장박동의 규칙성은 심장근육에 흐르는 전기적인 변화에 의

해 유지된다. 이 전기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심장기능의 이

상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. 즉 미량의 전기적 변화도 감지

할 수 있고, 정밀한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피부에 전극을 대고 이

변화를포착할수있을것이다.

이런 기계는 네덜란드 생리학자 w. 아인트호벤에 의해 1903년

처음 제작되었다. 아이트호벤은 미세한 석영 섬유가 전기를 전달

할 수 있도록 은을 덮어 씌웠다. 작은 전기적 변화도 석영섬유의

흔들림으로 관찰할 수 있다. 섬유가 움직이면 펜에 그 움직임이

불규칙한 선으로 전해져 종이그래프에 기록된다. 이것을 심전도

라 하는데 이 말은‘심장의 전기를 적은 기록’이라는 의미이다. 이

런장치는거듭개량되어뇌파도를쉽게조사할수있게되었다.

심전도검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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